
안녕하세요 6월도 어느 덧 절반이 지나고 올해의 반을 보내고 있네요

엔젤요양원 보호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요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에 어르신들은 방에서만 지내셔야 하니 생각하면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다들 무탈하게 지내고 계시니 감사한 일이지요.

1.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얇은 옷, 시트 교체하고 실내 온도에도 신경쓰고 있습니다.

피부가 약하신 어르신들은 특히 더 신경 쓰고 있으며 특이사항이 생기면 연락 드리겠습니

다

2.6월에는 2주 이상 실습생들이 나올 예정이며 평일 오전에는 청소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

다.

3.외부 프로그램 요일이 기존 월,화,목,금에서 월,수,목,금으로 변동 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프로그램이 진행 되오니 면회 하실 때 참고해 주세요.

4. 7월부터 목욕하는 요일이 수, 목으로 변동 되었습니다. 수,목 오전 9시부터 10시반까지

가장 바쁜 시간이라 면회 하실 때 이 시간대만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면회 오실 때 어르신께 드릴 간식을 선생님들께 건네주시면 저희가 따로 챙겨 드리겠습

니다. 간혹 어르신께 바로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숨겨 놓고 몰래 드시기도 해서 저희가 관

리하기가 힘들고 누워서 드시게 되면 기도가 막히는 등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푸르른 날씨만큼 가정에 늘 밝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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